
LH, 고위간부 대상 청렴교육 특강 개최

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재영, 이하 LH)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소재 LH 본사에서 김창룡 인제대 교수를

초청해 임원 및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.

이날 행사는 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정부패나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회여건에 맞춰 자기 자신과 주

변을 살펴야 한다’는 이재영 사장의 청렴의지에 따라 마련됐다.

이날 김창룡 교수는 ‘부정부패의 말로’라는 강연에서 그동안 부정과 비리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다양한 인물

들을 통해 시사점과 예방책을 제시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및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.

LH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차별화된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국민에게

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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